
열 번째 이야기. 기강(紀綱)

[1] 겉모습을 진찰하는 의사와 혈맥을 진찰하는 의사 
 상상해보라. 한의사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환자가 수척한지 비대한지를 보고 그의 건강
을 진찰한다. 한 사람은 환자의 손목을 잡고 그 맥(脈)을 짚어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다. 
두 의사 중 당신은 누구에게 향할 것인가? 인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맥을 짚
는 의사에게 진찰받을 것이다. 수척하고 비대한 것은 외면에 불과하지만 맥은 우리의 몸 전체
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맥을 했을 때 맥이 정상이라면 겉으로 수척해 보이더라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나 
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다면 겉으로 보았을 때 살이 오르고 건강해 보이더라도 병이 있을 
수 있다. 한의학에서만 맥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현대의 건강검진을 생각해 보라. 우리는 병
원에 가 심전도를 검사하고 피를 뽑아 검사한다. 심전도 검사는 맥박이 잘 뛰고 있는지를 보
여주며 피 검사에서는 몸 안의 염증 수치를 측정한다. 이렇게 우리 몸 안의 ‘혈맥’의 건강이 
전체적인 신체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한 사람의 몸에서 범위를 확대해 공동체를 생각해 보자. 공동체에도 혈맥과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선비들은 ‘기강(紀綱)’이라고 불렀다. 기강은 ‘실마리 기’ 자에 ‘벼리 강’ 자를 쓰는데 
여기에서 벼리란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 놓은 줄이다. 이 줄을 가지고 그물을 벌리기도 하고 
오므리기도 한다. 만약 실에 실마리가 없다면 우리는 실을 풀 수 없고, 그물에 벼리가 없으면 
그물을 펼 수가 없다. 일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끝이 되기도 하는 기강이라는 말은 일의 뼈대
가 되는 줄거리를 의미했다. 지금은 기강이 ‘규율과 법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통용된다.
 대학을 다니던 시절, 선배들이 “기강이 무너졌다”고 후배를 혼내던 모습을 보았다. 선배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막내가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선배
들은 ‘기강’을 앞세워 후배를 다그치고는 했다. 왜 인사를 잘하고 자리를 정하는 문제가 기강
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선배를 선배로 대우해주면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일까? 당시 후
배들이 혼나는 모습을 보며 기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과연 기강이란 무
엇이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잘하는 것만이 기강을 세울 수 있는 일일까? 기강이 현대 사회
에 꼭 필요한 것인가?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던 선비들에게도 기강을 세우는 건 쉽지 않은 문제였다. 
유교 사회의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강을, 자신들의 가치를 담아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기강을 세우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법을 
통해 세울 수도 있지만, 조선의 선비들은 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덕(德)을 통해 기강을 다잡고자 
했다. 따라서 현명한 선비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강을 잡는 첫 번째는 스스로 사사로운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공자는 말했다.  
 “하늘은 사사로이 덮는 것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싣는 것이 없으며,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
추는 것이 없으니, 이 세 가지를 받들어 천하에서 일을 하면, 이것을 세 가지의 무사(無私)라
고 한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큰 요소, 하늘과 땅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고르지 않는다. 하늘은 
어디서든, 무엇이든 그 위를 덮고 있으며 땅 또한 어디서든, 무엇이든 자신 위에 싣고 있다. 
하늘의 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와 달도 마찬가지이다. 해와 달도 본인의 궤적을 따라 
돌아다닐 뿐, ‘무엇을 비추어야지’라고 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공자는 세 가지의 사
사롭지 않음[三無私]라고 했고, 율곡 이이는 이러한 태도가 기강을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제시



했다. 

[2] 뿌리 얕은 나무와 뿌리 깊은 나무의 차이 
 내 마음속에 작은 사사로움을 갖는 게 왜 기강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 다시 혈맥으로 생각
을 해보자. 우리 몸에는 심장과 직결되어 있는 정맥과 동맥이 있다. 정맥은 피가 심장으로 흘
러들어가는 줄기이고,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피가 흘러나오는 줄기이다. 심장과 곧장 연결되어 
줄기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게 대동맥이고, 대동맥에서부터 뻗어 나온 경동맥이 있다. 대동
맥이 깨끗해서 피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라면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
나 대동맥에 이물질이 쌓여 피가 흐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다리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 피가 잘 흐르지 못해 최악의 상황으로는 심
장마비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작은 사사로움은 대동맥을 막는 이물질과 같다. 만약 한 집안의 사내가 ‘우리 집안사람들만 
잘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 
어렵다. 마을 이장이 ‘우리 마을만 잘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옆 마을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내 것만 좋으면 돼’라는 사사로운 생각은 여러 마을과 나라를 이어줄 수 있는 
줄기를 막히게 하는 이물질이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선비들은 나 한 사람이 이 사회의 큰 줄
기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내 생각이 나에 한정되어 막히지 않기를 권유했다.  
 선비들은 사사로움을 떨치기 위해 아주 잠깐 떠오른 이기적인 생각 하나부터 경계했다. 아무
리 작은 생각이라도 그 생각을 없애지 못하면 그 생각을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그 생
각을 함께 실행할 사람을 찾는다. 삿된 생각은 선하지 않기에 그 생각에 동조하여 함께 일하
는 사람 또한 좋은 사람일 리 없다. 분명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그와 
함께 일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돈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필요 이상의 돈을 쌓아두게 
된다는 논리이다. 욕심의 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하나의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
 욕심으로 인해 생겨난 나무도 마치 사회의 뼈대가 될 수 있는 듯이 보인다. 이 뼈대도 기강
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사사로움 없이 공동체의 기강을 만드는 것과 욕심을 
키워나가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 두 양상의 차이는 ‘단절’에 있다고 본다. 
 욕심을 바탕으로 한 기강은 결국 ‘나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내 밖으로 퍼져
나갈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더불어 내 마음이 욕심으로 차있기 때문에 일의 시비를 가릴 때
의 기준도 ‘바름’이 아니라 ‘이익’을 삼는다. 타인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얼마
나 의로운가?’를 살피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달콤한가?’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렇
기에 분명 무리 안에 기강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서로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게 된
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줄기와 가지 사이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아 세찬 바람이라도 부는 날
엔 언제든 부러질 수 있는 상태와 같다. 
 반면 ‘덕으로 세워진 기강’은 선행이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좋은 영향
이 바깥으로 퍼진다. 뿌리가 깊고 가지가 많은 나무이다. 지방에 가면 하나씩 있는 ‘보호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몇 백 년을 산 나무는 뿌리가 용처럼 땅을 뒤덮고 있고, 가지가 많아 나뭇
잎으로 하늘을 가린다. 다시 말해, 욕심으로 세워진 기강은 오래가지 못하는 반면 덕으로 세
워진 기강이 공동체를 건강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다. 
 
[3] 명실상부(名實相符)한 벌 
 공(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편협한 생각에 빠지지 않고 사태를 있는 그대로 직면



할 수 있다. “명실상부(名實相符)”라는 말이 있다. 후한(後漢)시기 위(魏)나라 군주였던 조조(曹
操)가 대신인 왕수(王修)에게 쓴 편지인 〈여왕수서(與王修書)〉에 나오는 말이다. 왕수는 원소
(袁紹)·원담(袁譚) 일가에 등용되어 신임을 얻고 충성을 다했다. 그러다 원담이 조조와의 대립 
중에 격파당해 그의 목이 옥문에 걸렸다. 이 소식을 들은 왕수는 곧장 달려와 곡을 하며 자신
을 죽여도 좋으니 원담의 시신을 수습하게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조조는 그의 충성심에 감동
하여 수습을 허락하였다. 
 원담이 죽고 원씨 일가와 그 수하들의 땅과 재산은 자연히 조조의 차지가 되었다. 원씨 밑에
서 관리를 한 자들은 대부분 집안에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왕수의 집에는 얼마 
안 되는 곡식과 수백 권의 책만 있었다. 조조는 왕수의 청렴과 충직을 높이 사서 초빙하여 행
사금중랑장(行司金中郞將)으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원래 있던 신하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조조는 왕수에게 편지를 보내 뭇사람들의 말에 흔들려 사양치 말라는 뜻을 전
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자신의 몸과 덕을 깨끗이 하여 본주에 그 명성을 날렸으며, 충성심과 능력으로 업
적을 이루어 세상으로부터 아름다운 말을 듣고 있으니, 이름과 실질이 서로 부합되어 그 원대
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君澡身浴德, 流聲本州, 忠能成績, 爲世美談, 名實相符, 過人甚
遠]."”
 조조는 왕수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바, 소문으로 알고 있던 것과 실제가 같은 충성
심 깊은 그를 진심으로 허여(許與)하고 자신의 신하로 삼고 싶어 했다고 한다.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가진 사람을 보고 조조는 ‘명실상부’하다고 칭찬했으며 이런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를 신하로 맞이하고 싶어 했다. 의로움[義]을 기준으로 삼아 상을 주는 것이
다. 이런 사람을 신하로 삼아 옆에 둔다면 기강이 설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경우에는 벌을 줘야 한다. 이덕형은 정창연의 이야기를 통해 벌
을 잘 줘야만 한 나라의 기강이 설 수 있음을 말한다.
 “정창연(鄭昌衍, 1552~1636)은 본래 강직하고 발랐다. 그가 장령(掌令)이 되었을 적에 홍문
관 교리 허명(許銘)이 갓 국혼(國婚)을 하고 기세가 한창 등등하였다. 그 아들 철(㬚)은 성질과 
행동이 제멋대로여서 날마다 무뢰배와 함께 술을 마시고 기생을 끼고 놀면서 남을 때려 상처
를 입히는 등 민간 사람을 해치므로 나라 사람들이 괴롭게 여겼다. 그래서 정상(鄭相)이 아전
을 내어 잡아다가 중하게 형벌과 심문을 가하니, 어지럽던 무리들이 흩어져 서울 안이 잠잠해
졌으니, 지금까지도 정공(鄭公)의 풍도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탄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근래에 세력이 있는 집 자식들이 대낮에 횡행하여 남의 목숨을 해치고 조정의 진신(搢紳)들
을 욕보여 광종(狂縱)한 행동이 허철(許㬚)보다도 배나 더한데 대관(臺官)이 된 자가 모두 위
축되어 한 사람도 말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법과 기강이 땅에 떨어지고 풍속이 날로 망가지
니, 세도(世道)가 어찌 여기에 이르지 않으랴?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다. 예로부터 어질고 간
사한 이가 번갈아 나오고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짐이 서로 엇바뀌니, 이것은 국가에 예사로 있
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백 년 이전의 일은 비록 감히 알 수가 없지만, 중고(中古) 이래로 권간
(權奸)이 위복(威福)을 마음대로 희롱하여 사류(士類)를 죽인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세력
이 꺾이게 되거나 혹은 그 몸이 죽은 지 오래된 뒤에야 비로소 그 일을 추후해서 의논한다.   
이것은 기묘년의 남곤(南袞)·심정(沈貞)과 을사년의 이기(李芑)·윤원형(尹元衡)이 바로 그렇다. 
찬성(贊成) 양연(梁淵)이 대사헌이 되고 판윤(判尹) 기대항(奇大恒)이 부제학이 되었을 때, 김
안로(金安老)와 이양(李樑)이 바야흐로 그러한 위치에 있어 기염을 몹시 폈는데, 감히 베이고 
귀양보내기를 항론하여 풍절(風節)이 늠렬(凜烈)했으니, 지금까지도 쾌하다고 한다. 또 대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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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남(朴應男)이 홀로 풍채를 유지하며 무너지는 기강을 진작시켜 옛날 곧은 신하의 풍도가 
있었다. 한 번 조정이 분당(分黨)한 뒤로는 대각(臺閣)이 쓸쓸하여 그 논핵(論劾)하는 바가 다
만 자기와 다른 한쪽 사람뿐이었으므로, 인심이 복종하지 않고 공의(公議)가 거의 없어졌는데, 
다행한 것은 추숭(追崇)· 입묘(入廟)에 대하여 선비들의 의논이 준엄하였고, 삼사(三司)에서 일
을 의논하는 관원이 서로 계속 쫓겨나 면서도 오히려 후회하지 않고 남은 의논이 아직도 쉬지 
않았으니, 족히 조종조(祖宗朝)에서 사기(士氣)를 배양한 것을 보겠으며 국맥(國脈)이 유지되는 
것도 역시 이 까닭인 것이니, 아! 가상한 일이다.

 한 집단이 연쇄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고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상과 벌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이다. 상을 통해서 일을 권면하고, 벌을 통해서 부끄러운 생각을 하도록 해야 하
는데 이 상벌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집단의 질서가 와해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비들은 윗사람이 형벌을 너무 쉽게 내리고 상을 경솔하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기
강을 세우는 일 또한 선비의 공부로 삼았다. 
 


